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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이후의 

김 진 

(국어연구소 염구원 ‘ 국어학) 

머리말 

。1

이기도 하였는페 그 

셔 

략히 더 

이들에 대한 창고 

차이나 

본고에서 쓰인 

같다 1} 

〈약칭〉 

해석 

한다. 

약청 (略稱) 및 자효에 서 

(모) : 샤갱한 초션어 표준말 모용(1936 년 l 조선어학회〉 

서는 모읍’ 

두고 견해차률 보 

‘ 1 ’역행동화， 

1) 여 71 에셔의 사전파 안(案) • 그리고 교파서는 다옴에 국한한다. 
사전 : 큰 사전， 중사정‘ 새한글사천. 국어대사천. 새 우리알 큰사천 
얀(훌) : 국어섭의회안， 학술원안， 국어연구소안 
교과셔 :국민학교..'ii!파셔(전과옥， 천학년) , 중학교국어 교과서(전학년). 
중학교 국사 교과서(천학년) 

교파셔 관계는 다용 자료의 도융을 받았다‘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 (국어연구소. ]986 ‘ 1987 년)， 국민학교 교과셔 어 
휘 연구(갱우상. 1987 년). 중학교 교과서 어휘(국어. 국샤)(국어연구 
소， 198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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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 큰 사전(1947-1957 년， 조션어학회 • 한글학회) 

(중) : 중사전(1958 년. 한글학회) 

(새) : 새한글사천(1986 년， 고친판， 한글학회) 

(대) : 국어대사전(1982 년， 수청 중보판， 제 I 쇄. 민중서립) 

(우) : 새 우리말 큰사전(1986 년， 제 7 차 수청 중보 제 1 판. 삼성출판사) 

(심) : 표준말안(1979 년. 문교부 국어섬의회) 

(학) : 표준어 개캠안(1984 년， 학술원) 

(연) : 표준어 규청안(1987 년 9 월， 국어연구소， 운교부 보고용) 

(고시 ) : 표준어 규청 (1988 년 1 월 19 일 , 운교부 고시 ) 

(국교) : 국민학교 교과서(1984 년판. 13 과목 70 권) 

(중교) : 중학교 국어 교과서 (1984 년판) 

(중사) : 중학교 국사 교과서 (1 984 년판) 

〈약호〉 

。 예시어의 모습대로 둥채， 표춘어로 인청원 것 

x 비표준어로 다후어진 것 〈빈칸으로 둔 것윤 풍재되어 있지 않은 것임) 
xo: 예시어의 오슐대로 둥재되었으냐 벼표준어로 다루어진 것 

1. ‘ 1 ’모음 역행동화 

‘ l ’역행동화의 처리 문제는 오랫동안 이의 동화형의 처리 여부나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융 거듭해 온 것 중의 하나다. 

‘표준어 규정’ 제 9 항에서 “‘ 1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a 
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내기’， ‘냄비’， ‘동탱이치다’는 

그러한 동화가 척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하였다. 이 규정은 (심) 

(학)(연)에 이어 온 것a로 〈표 1)과 같이 종전의 사전과는 달라쳤거나 

〈표 1) 

예시어 

-내기 

냉비 

아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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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다〔빼)(x대리다) 다리다〔짧J(x 대리다) 

〔짧斗)(x 다〔引) 기다) 

CA夫頭텀 쪼개비) 샤르라미 ( 쓰르래 
삭히 다〔臨購)(x 색 히 다) 삭이다〔消化J(x색이다) 

장방이 〔觸홈-揮J(x 장뱅 이 ) 치팡이〔校J(x지팽이) 

치 〔草휴〕 3츄래기) 사리다〔準織( 리다) 

〔뺑間J(x 다〔借J( 끼다) 

。}기 〔小孩](x 애 7]) 아버〔父J(x 애비) 

• ‘ 씨 ’ 취하는켓 

〔뤘皮)(x 꽉대기[頂 ( 짝다기) 

가난뱅 이 〔負者J(x 가난방이 ) 갈매기 〔뿔J(x 칼마기) 

내 려 다〔降下J(x 나리 다) 노래 기 〔香娘각찌 J(x 노라기 >
〔꿇澤J 해용자기) 리다〔打J( 다) 

。 1 細牛J(x 이) 다래끼〔小錫 [ 다라끼 

탱기〔簡慶組J(x 당기) 탱기다〔引火J(x 당기다) 

도깨 비 〔鬼睡J(X도까비 ) 새끼〔離J(x사꺼) 

새 끼 흉훨觸)(x λ1] 1) 다〔刻 ‘ (x샤7) 

자 〔鍵味)(x짜마 tl) C差備)(

〔혐훌樞)(X 윷빼미〔훌〕 흩싸미) 

올챙 이 〔뼈따J(x 올창이 ) 옹배꺼〔小효J(x옹바기) 

• ‘ ’ ‘세’의 ‘ 4 ’를 커〈 

구냉 o) (樓J(x 구C생 。D f더 키 〔藍樓J(x 더171) 

덩이〔塊J(x 탱이) 무더 기 〔堆積J(x 무데 기 ) 

헛검나다〔氣빠버J(x햇깅나다) 어미〔母J(x 에미) 

(섭)싼 ‘ l ’역행통화가 척용된 예협음과 같사 용였다. 
조개비，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냉비， 복냉비， 깝대기? 

동탱이치다， 나부래기， 맨드래마， 바래기， 오래기， 노오래기， 지푸래기， 

매생이，며챙씨(가살-， 가켓않η 간살-. 캉 ), /}쟁이， 안챙아，만 

챙이， 쌍째(-쓰다썩우다)， 홈태‘ (0]상 24 개， ‘-쟁이’ 쳐j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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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해 왔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그 동안 제출된 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제 l 안 : 지팡-막대 ; 지팡이(발음이나 표기를 ‘지팡이’로 한다. ) 

제 2 안 : 지 팡-막대 ; 지 팽 이 (발음과 표기 를 ‘지 팽 이 ’ 로 한다. ) 

제 3 안 : 지팡-막대 ;지팡이(표기는 ‘지팡이’로 한다. ) 

지팡이/지팽이(발음은 ‘지팡이’ 또는 ‘지팽이’로한 

다. 이 발음은 ‘지팡이’를 원칙으로 하되 ‘지뱅이’ 

도 허용하는 조건임. ) 

그러냐 각안(各案)들이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세 안 중 

어느 한 안에 선뭇 쫓을 만큼 합리척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현살 

발음이 아무리 ‘ f ’가 아난 ‘ H ’로 난다 하더라도 ‘ f ’로 적고 ‘ H ’로i원， 

는 법은 ‘표준발음법’ 어디에도없기 때문이었다. 실상“현실 발음이 ‘ H’ 

라 하더라도 표기만은 ‘ F ’로 하자”는 안은， 발음은 설사 ‘ H ’를 쫓을지‘ 

언정 표기까지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에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표기법의 보수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심의회에서 ‘ 1 ’ 
역행동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변개(흉改)를 꺼리는보수적인 위원과， 언 

제까지나 현실 언어 따로， 표준어 따로 각각 두고점차커 가는 간극을 지 

켜보기만 하겠느냐는 위원들과의 팽팽한 맞물렴 속에서 수차에 걸친 논액 

에도 합의점을 얻지 못한 채 추후 재론올 거듭하곤 하였다. 

‘ 1 ’역행동화 문제 해결에서 존중된 것은 다음과 같은 ‘유어 관련(類좁 
關聯)이나 어원 관련(語源關聯)’ 이었다. 

올챙이 고랑이(고랭이). ~골배솔자리하늘지기 

꼬챙이 (꼬창이): ~질 

꼬창모 

꼬뱅이 : 

꼬마퉁이잎자동차잠자리 

가시랭이 : (초목의 ‘가시’의 부스러기) 

냉이벌레싹人국 

지팡이 : 

지팡 막대 

나방이 : 

나방웹퉁내기살이맴시벌아목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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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거 론되 어 ‘난장이 ’ 〔洙關J. ‘엇 장이 ’ 〔放速者J. ‘미 장이 ’ 〔混llCJ. ‘농 
갓장이 ’ 〔鐵器工J. ‘고리 장이 ’ 〔柳器륨J. ‘옥사장이 ’ 〔歡銷底J. ‘욕장이 ’ 〔屬

者J. ‘잔말장이’〔힐例%言者〕를 ‘-장이’로 함율 예시한 바 있다. 
(섬)은 ‘-장이’훌 ‘-쟁이’로 하고 ‘가살쟁이’， ‘가짓말쟁이’， ‘간살쟁 

이’， ‘갓쟁아’를 예시한 후 ‘(이하 생략)’이라고 함으로색 ‘-장이’가 불 

을 수 있는 모든 말을 ‘-쟁이’로 바꾸어 (모)와 입장융 달리하였다. 

(학)에서 는 ‘-장이 ’ , ‘-쟁 이 ’ 가 함께 나타나는바 ‘상투 ‘파자-’ , ‘해 

자-’ 는 ‘」창이 ’ 로， ‘발목-‘ , ‘섬 술-’ , ‘욕심 -’ 윤 ‘-쟁 이 ’ 로 하였는데 ‘-장 

이’， ‘-쟁이’의 구분율 무엇으로 커준 삼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어 (연)에 와서도 ‘-장이’쪽을 고수하려는 심의 위원과 ‘-쟁이’쭉을 

주장하는 위원들간의 대립운 매우 첨예화하여 논란을 거듭하며 계속 유보 

상태로 두었다가 재갱안 작성 완료 직전에 가까스로 (섬)과 같이 ‘-쟁이’ 

쪽을 취하였다. 

국어섬의회에서는. (학)이나 (연)이 구체화하여 밝허지 못한 ‘-장이’와 

‘-쟁이’ 문제를 거론하여 ‘-장이’와 ‘-쟁이’률 구별해서 사용할 것융 명문 

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 9 항 불임 2 규청이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대 

렵되는 두 입장을 고려하여 모색한 하나의 철충안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장이 ’ 가 되 는 것이 ‘기술자’ 라고 할 때 이 ‘기술자’ 는 어 떤 사 

랑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당시 국어심의회의 분위키로 보아서는 ‘ 71 
솔자’ 는 ‘마 장이 ’ , ‘유기 장이 ’ 처 렴 ‘수콩엽 ’ 에 종사하는 사랍으로 국한훨 

수 있다. 이 해석에 의한다연 ‘젝풍’ (石도)이나， ‘옥바쳐’ 그리고 ‘유기 

공’ ({lJ1l器工)은 두말없이 ‘돌장이’， ‘옥장이’， ‘고리장이’가 될 것이다. 

그러냐 ‘갯물율 내리는 일’ 또는 ‘닦이질’이나 ‘곡식을 되는 일’율 업으 

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갯물장이’， ‘닦이장이’， ‘말장이’라고말할수있 

을지 망설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 과연 ‘수 

공업’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이’냐 ‘-쟁이’냐가 결청되커 때문이 

다. 더 욱이 ‘손’ 을 주로 사용하되 고도의 마 척 감각올 요하는 ‘화가’ 의 

경우는 ‘그림장이’인지 ‘그렴챙이’인지 그 구벌이 어렵게 된다. 

또 입장올 약간 달리하여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랍’에 국한하지 않고 

규청문대로 ‘기술자’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술’윤 ‘공예의 채주’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 배운 이론율 실지로 웅용하는 채주이며 물건을 취 
급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 솜씨’ 12)도 뭇한다. 측 ‘커술’은 

12) 국어 샤전 및 대백과 사전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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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얼에 관계 

되연 “-장이’냐 

’로 

여부에 

계없이 ‘」장이‘가 되어， 채소 농사롤 하는 사랑도 ‘밭장이‘요， 생업무혹 

장이’요， 칙엽적으로 남의 손금을 보아 주는 사-

13) 농촌 진흥원을 통한 농업 71 술 보급 사업의 하나로 새마융 영농 기술 교육아 

었다. 
14) 우리 나라 중동 학교에서의 기술 교육 내용은 1969년의 교육 과갱 개갱에 따 

라 켈치원 ‘기술과’에 의하여 산업과 칙엽， 설계 제도， 옥공， 채배‘ 기체 제 
도，금솜 가공， 기계， 전기， 전자 풍￡로 되어 있다‘ 

15) 이 익 성 (1988 : 23)은 이에 대하여 다용과 같이 지척하였다. 
뭉교부의 최종안에는 국어연구소안(훌)을 개악〈改훨、)하여 표준어가 억지라 

는 느갱율 춘도록 만든 것이 있다. 져，19 항 붙임 271- 그것ξ로 ‘미장이’쳐럽 
기술자는 ’-창이’로 하고 그 이외에는 l멋챙이’쳐렴 쟁이‘로 하도록 한 것 

이다. ‘갱장이’는 기술자인가 아닌가의 해석에 따라 ‘첩장이‘인지 ‘첨갱이 i 

인지풀 따져야 할 것이나 공연히 새 붙써흘 만든 생이다.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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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수숭’ 에서 키 

았었고 또 개청안올 

‘-갱 ι 

다음에 거 

귀， 돼지， 병아리) 

제시하였다. 이들 예 

16) 제 2 안야 여러 가지로 합리척이낀-하나 문쩨자 천혀 없는 것윤 아니다‘ 즉 
‘버르장이’， ‘버르쟁이’의 정우 이것용 ‘버룻·의 속어 또는 낮충말이므로 버 

르쟁이·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려나 이 말은 아칙 ‘벼르강이’라고 많아 쏠 

뿐더려 ‘버르장머리’와의 관련도 고려하여 ‘벼르챙이’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계 2 안 기 춘에 맞추어 t버 르챙 이 ’ 로 하든가 아니 연. 예 외 롤 두어 
팡이’로 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이 채태훨 경우. 이미 

‘해자챙이’， ’파자갱이’는 칙엽이나 전운성융 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랑〈정장 
, 01)야므중 ‘해자장이 ‘따짜장이’로 바뀌어야 할 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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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시어 !<모) (큰*중*새*대*우)1 (섬) 1 <학) 1 (연) 1<국교*충교)1 벼고 
수햄 -행 -행 -행 -행 -명 。 숫- 숫-

수냐사 O O 。 。 숫- 숫-

수놈 。 O O O 。 숫- 숫- 숫-

수사돈 O O O 。 O O 숫- 숫-

수소 O O 。 O O 。 숫- 숫-

수옹행나무 。 。 O 。 。 O 숫- 숫一 

수쌍아지 。 。 。 O O O 
수캐 。 。 O 。 O 。 。

수컷 O O O 。 O 。 。 O 
수키와 O 。 。 O 。 O 숫기- O 
수닭 O 。 O O O O O O 。

수탕냐귀 O 。 O 숫당 숫당- 숫돌-

수흩쩌귀 O 。 O 。 O O 숫돌 

수혜지 。 O O O 。 숫돼- 。

수명아리 O 。 。 。 。 。

숫양 수- O O 
숫염소 수- 。 O 
숫취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의 예시어와 사전이 다르게 처리된 것은 

‘수행’이 ‘수쩡’으로 되었다는 것과， 사전에는 둥채되지 않았￡나 l수-’ 

와 ‘양’， ‘염소’， ‘취’의 결합형이 이 규청에셔는 ‘숫양’， ‘숫염소’， ‘숫 

취’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전에셔 낙」’를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 

이 (섬)에 이어지다가 (학)과 (연)에셔는 현설 발음올 존중한다는 입장 

에셔 ‘숫-·￡로 갱하였었다. ‘강아지’， ‘개’， ‘것’， ‘기와’， ‘닭’， ‘돼 

지’， ‘병아리’롤 제외한 말들은 ‘숫-’으로통일한다는 대원칙율 세운 (연) 

은 검효위원회와 조철위원회에셔도 동의률 얻어 통과되었먼 것안데 국어 

섬의회에서 ‘수-’로 되돌려져 확갱 • 고시되기에 이르렸다. 

이 규갱윤 다옴의 두 가지 문제률 안고 있다. 첫째는 용성(雄性)올 나 
타내는 것이 과연 ‘수-’냐 아니연 ‘숫-’이냐 하는， ‘표준어 규청’에 대원 

칙으로 제시된 형태에 대한 문제이고， 풀혜는 ‘표준어 규갱’율 따른다고 

할 때 예외 조항으로 둔 것들이 여기에 보인 단어틀뿐이냐 아니연 예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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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가 이원화하여현실 언어률 오히려 표기에 억지로 맞추어야21) 하

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은 예외 초항의 척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본항 다만 1. 다만 2. 규정에2 대한 해석은 해설자의 관점에 따라 차

이를 보이기도 하여， ‘수’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되는 단어 및 예외 

척으로- ‘숫-’올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된 것에국한하느냐 아니면 이들 

예시어와 동알한 음운 환경일 때에는 개방적으로 다 척용되느냐 하는 

‘ 해석상의 문제를 드려내고-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한 척용 범위를 두고 견해차22)롤 보이는 두 입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견해 1 : 예시에에 국한한다는 입장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우 

1 사의 기본형을 ‘수-’로장은 것이다 .. 여기 제시원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재미. 할미새， 나비， 술’ 동은 모두 I수거미， 수개며， 수항며새， 수나비， 수술’ 

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놈，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 

렇게 말융되는지‘， 아니연 ‘숫놈，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숫려， 숫 

양’은 ‘수해， 수양’이 아니연서 ‘수농， 수소’는 ‘숫놈，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 

균형아 도러나기도 한다(이 익섭 ; 1988 : 14). 

것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형태흘 억지로 표준어로‘상은 또 한 번의’ 
우(愚)엽이 분영하다. 

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글 맞충법’은 표준어플 소리대로 척되 l 어법에 맞도

록 함올 원칙으로 한다. 
22) 이 다만l과 다만2 규갱이 주는 혼란에 대하여 진태하(1989)는 다옴과 같이 우 

려하였다. 

예외 규갱에서 ‘수탕나귀’나 ‘수형아리’는 물론 ‘수흘쩌귀’까지도 격옴으
로 변한 것을 표준 삼고 있다. 

그렇다연 표준어 규청집에 예로 을지 않은 ‘수뱀-수챔’. ‘수제비-수체비·’ 
‘수백 조-수팩 조’ , ‘수잠자리 -수창자리 ’ • ‘수톡수리 -수톡수리 ’ 웅은 어 느 것이 

맞는 표기법인지 누가 알 것인가? 
더 더 구나 문제 는 예 외 의 예 외 규청 율 또 두어 “다음 단어의 접 두사는 ‘숫’ ￡ 

로 한다고 청해 놓고. ‘숫양-수양’ , ‘숫염 소-수염 소’ l ‘춧쥐 -수취 l 홀 예 로 
들어 앞의 말을 표준어로 참고， ‘수양 ‘수염소’수쥐’는 버린다고하였다. 
그러연서 원 규갱에서는 ‘수소’를 표준어로 상고 ‘숫소’는 버린다고 언급 

하여 놓았다. 또한 예로 을지 않은 ‘수여우-숫여우’， ’수이리-숫이리’， ‘수 
r 오리-숫요리’ 퉁은 어느 것이 맞는 것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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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론척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26)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7 항이 안고 있는 문제 ‘수-’와 ‘숫-’ 중 

어느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것인가， 또예외 규청은 어느선까지 두에 

야 할 것얀가에 대하여 좀더 갚아 연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4. 모음조화 

발음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더라도모음조화 현상이 지쳐진다는 의성의 

태어(擬聲鷹顯語)나부사형 어마 ‘아’와 ‘어’， 이른바 과거 셔체 ‘-았-’과 

‘-었-’에도 이 현상이 무너지고27) 특혀 양성모음이 음갱모음화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표준애 규청 제 8 항에서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 

음 단어 는 음성 모음 형 태 를 표준어 로 삼는다”는 규정 아래 ‘깡충깡충 

(x 깡총깡총)， ‘-퉁이 (x-퉁이)， 발가숭이 (x 발가송이)， 봉죽(x봉족)， 뻗갱 

다리 (x 뻗장다려)， 아서， 아서라(x 앗아 x 앗아라)， 오묵이 (x오폭이). 주추 

(x 주초)’롤 을고， 다만 조항으로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技 

助). 사돈(훌煩). 28) 삼촌(三十)’은 양성모음 형태롤 그대로 표준어로 상 

왼소리나 거센소리롤 첫소리로 가진 낱말이 붙은 것도 이에 준한다. 
수-행 수-쭉제 비 수-캠 거 루 수-파리 수-호랑이 

(3) ‘야， 여， 요， 유. 이’로 시작되는 낱말이 붙어셔 ‘」’움이 챔가되는 
것은 ‘숫-’ 형으로 한다. 

숫-양[순냥] 숫-염 소〔순녕 소] 숫-여 우[순녀 우] 숫-이 라 [순니 리 ] 
다만 ‘야， 여， 요. 유， 이· 이외의 오옴으로 시좌되는 낱말이 붙응 것은 

‘수-’행으로 한다. 

수-은행냐우 수-요리 
깅6) ‘암’과 ‘수’의 껍두사 뒤에 요는 명용(:zp:.홉)의 자융 중 ‘.-, • 'c • 버 .:;<;' 01 

‘격 • E. 표 • 숭’으로 변융하는 혐상은 인뀌척인 규갱이 아니라， 국어의 융 
운 현상(홉題現훌)에서 ‘효’옹의 청가로 일어냐는 현상이다. 
그려으로 종래의 원칙대로 ‘암·수’의 뒷소리는 적용(激音)으로?척은 것율 
표준어로 삼고 예외 규갱을 두지 않으연 혼란이 일어나치 않는다. 따라셔 ‘수 
행’은 마땅히 ‘수행’으로 척어야 옳다. ‘숫염소’도 마땅히 ‘수염소’로 척에 
야한다. 

17) 남광우 0978 : 212-216)는 서울말의 발음 정향에 대하여 다융과 같이;지켜하 
였다. 긴소리(말의 장단)의 혼란， 된소리화의 정향. 단모옴화(單母音化)현상. 
원순모음화(圓홈母音化)현상， 유성읍(有훌音) 사이에셔의 iïã탈락. 구개옴화 
현상. 

:28) 갱채도 0988. 1. 16. 경향신운)는 ‘샤돈’이 본항의:예시어로셔 척합하지 않음 
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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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29)고 하였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윤 이들 예시어 중에셔 

‘깡충깡충’ 과 ‘오뚝이 ’ 로， 각 자료들은 〈표 7)과 같이 처 리 하고 있다. 

예 시 어 1<모*큰>1<중)1 <새) 1<대>1<우*섬 )1 혜바페(국교*중교)1 111 고 

蠻충 | 댁-1혹-1혈1-톡 |획1 ~ 1-￥71 1 ~ 1-혈1 r 

사전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발음되는 ‘깡총짱총’을 인청하고 ‘깡충깡 

충’ 은 언청하지 않거 나 퉁재하지 않았다. (국교)에서도 ‘깡총깡총’ 이 나 

타난다. 그러나 이 말은 ‘ F ’라는 양성 모읍과 ‘T’라는 음성모음이 결 

합된 ‘깡충깡충’이 현실척￡로 더 우세하게 쓰인다고 보아 (섬)(학)(연) 

에서 ‘깡충깡충’으로 청한 것이다. 

그리고 ‘오묵하다’의 경우 (모)는 ‘)[然’의 뭇으로 ‘우묵하다’와 이의 

작은말로 ‘오똑하다’를， ‘突起鏡’의 돗으로 ‘우뚝우뚝’과 이의 작은말로 

‘오똑오똑’을 함께 인청한 바 있다. 이후 ‘아이들 장난감의 한 가지로 자 

그마한 인형으로 아무형게 굴려도 오똑오똑 일어나게 만든 것’의 돗으로 

(새)는 ‘오또기’로， 나머지 사천은 ‘오똑이’로 청하는 한펀 ‘오똑하게 솟 

윤 모양’ 이라는 부사로는 사전 모두 ‘오똑이’를 취하여 사용상 혼란올 빚 

어 왔었다. 이것을 (심)에서는 명사든부사든 ‘요뚝이’로청하였다가 (학) 

에셔는 명사인 경우 ‘오뚜기’로 바꾸었었는펴11 ， (연)에서 다시 (섬)대로 

‘요뚝이’로 되돌리어 확청에 이른 것이다. (국교)에도 ‘오똑이’， ‘오똑하 

다’가나타난다. 

이와 같이 (모)나 사전들에는 일반척으로 ‘ }’ • ‘..J...’ , ‘..J...’ • ‘..J...’ 결합형 

의 의성 • 의태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상징어로는 ‘깡똥거리다， 깡똥깡똥， 
짱똥하다， 다보록다보록， 다복다복， 도도록하다， 뾰족하다， 싹독싹독，오 

똑오똑， 옴쪽옴쑥， 잘쑥찰쑥， 호졸근호졸근’ 퉁이 있고 상징어 외에도 ‘아 

리 송하다’ , ‘오목하다’ 풍도 ‘ }..J...’ , ‘..J......J....’ 형 으로 나타나， 양성모음끼 리 

의 결합이 비교척 캉세롤 며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과셔에서도 마찬가지 

29) 이 예시어 중 ‘부초 ‘사돈 ‘상촌’을 종천대로 두게 훤 례 대하여 검핵춘 
(1988.2.5. 시사저널)용 “현실옴을 충시한다연셔 8 항에셔와 같이 에윈 의식 
。l 강하다고 하얘 ·부주’ , ‘사품’ , ‘상춘’ 을 제치 고 ’부죠 ‘사돈’ , ‘장촌· 
융 표준어로 상윤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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